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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고정관념, 온라인 댓글, 크라우드소싱, 가우시안 혼합 모형,

Ko-Sentence-Transformer, BERTopic

학 번 : 2021-23462

최근 심각해지는 사회갈등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대

한 문장들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9개의 온라

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일베, 네이트판, 더쿠, 뽐뿌, 루리웹, 웃긴대

학, 워마드, 블라인드)와 4개의 웹사이트(유튜브, 네이버뉴스, 네이버영화,

다음뉴스)로부터 댓글을 수집했고,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댓글에 대한 고

정관념 유무, 고정관념 대상, 심리적 친밀감의 평정 자료를 수집했다. 문

장의 고정관념 포함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심리적 친밀감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평정자 4명의 고정관념 유무 응답을 병합했다.

연구 1에서 고정관념 대상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일부 활용한

Ko-Sentece-Transformer 모델의 미세조정을 통해 응답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임베딩했고, 가우시안 혼합 모형과 BERTopic을 사용하여 11개의

대범주와 99개의 소범주를 규명하였다. 11개의 대범주는 사건/사고, 산업

/직업, 국제사회, 지역, 대인관계, 인터넷 사이트, 연령, 정치이념, 엔터테

인먼트 산업, 종교/사상, 기타이다. 또한 연구 2에서 대범주 간 유사도,

범주 간 조합 양상,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을 확인하여, 연구 1에서

규명한 범주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반영한 빅데이터인 온라인 댓글을 심

리학 영역에서 활용한 점과 자료주도적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의 고정관

념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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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접할 수 있다. 여성과 남

성,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갈등이 그 예이며, 그러한

갈등은 점점 격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갈등의 원인은 갈등의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정관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고정관념(stereotype)은 특정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김혜숙, 1999; 2002; Stangor, 2016). 즉 고정관념은 특

정 집단에 대해 도식화된 지식으로,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시켜 대상의

행동을 더 잘 기억하고 해석하는 데에 인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처음 만난 한 남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남

성 집단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 인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고정관념은 특

정 집단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혜숙

(1993)은 한국의 지역 고정관념이 대상의 행동에 대한 귀인과 판단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영남사람이 “성급한” 영남고정관념적

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내적·지속적인 것으로 귀인했으며 호남사람

에 비해 더 성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호남사람이

“자기주장적인”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귀인했으며 영남사람에 비해 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행동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할 수 있다. 또한 고정관념에 의한 확증편향은 자신의

고정관념이 실현되도록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자기이행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과 특정 집단과 부정적인 사건과의 상관을 과잉

지각하는 착각적 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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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2). 따라서 고정관념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될 수 있으며, 특

히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부각하여 편견과 차별을 유발

할 수 있다(김혜숙, 1999; 2002). 편견(prejudice)이란 특정 집단 혹은 집

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차별(discrimination)은 편

견이 행동으로 발현된 것을 의미한다(김혜숙, 1999; 2002; Stangor,

2016).

이같이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위험성으로 인해,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고정관념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김

혜숙, 1993; Stone et al., 1999; Smith&Hung, 2008; Spencer et al.,

2016; 이지연&한경혜, 2017; Barber, 2020)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어왔다(김혜숙, 1999). 그러나 한국사회에 어떠한 내용의 고

정관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고정관념은 시간

에 따라 변화하며,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정관념의 생산·확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예컨대, 유튜버와 같은 신생직업, 길고양이

를 돌보는 사람,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 사용자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새롭게 생산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갈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

른 적절한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범주화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의 범주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에 의한 고정관념 생산·확산뿐 아니라 기계에 의한 고정관념

생산·확산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고정관념이 내포된 챗봇의 응답이 대표

적인 예이다. 이에 편향성이 경감된 공정한 AI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

는 상황이다. 공정한 AI를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고정관념에 대

한 적절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사

회의 고정관념 인식 개선을 위해, 공정한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한국어 고정관념 데이터셋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존의 심리학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댓글을 활용하고자 한다. 고정관념과 같은 도덕적으로 민감한 주

제의 경우,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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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댓글은 실험 환경이 아

닌 인터넷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표현된 데이터이므로 사람

들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댓글이 작성된 사이트에

따라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연

스럽게 표현된 언어자료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계학습기법을 활용하여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범주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을 편견, 차별적 표현, 혐오적 표현을 모두 포

괄한 것으로 정의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고정관념은 인지, 편견은 태도

혹은 감정, 차별은 행동적 측면을 의미하므로 서로 차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에 있으

며, 실생활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용어를 고정관념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여 갈등

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를 설명하기 위한 고정관념 키워드와

예시문장들이 본문에 제시되지만, 이는 무작위적으로 추출된 내용이며

그러한 내용의 고정관념이 한국사회에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 범주

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시된 고정관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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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고정관념 범주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AI 분야의 데이터셋 구축 연

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BEEP, Unsmile, Apeach,

K-StereoSet의 연구가 있다.

BEEP은 한국어 악성댓글을 다룬 데이터셋으로, 연예기사의 댓글들을

크롤링하여 성별(gender), 기타(others), 일반댓글(none)로 분류하였다

(Moon et al., 2020).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 혐오표현을 다루며 2022년에

개발된 데이터셋으로 Unsmile과 Apeach가 있다. Unsmile은 뉴스 웹사

이트(네이버, 다음)와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디시인사이드, 일베, 워

마드, 오늘의유머)에서 크롤링한 2만 4천 개의 댓글을 여성/가족

(misogyny), 남성(male), 성소수자(sexual minorities), 인종/국적(race

and nationality), 연령(ageism), 지역(regionalism), 종교(religion), 총 7개

의 범주로 분류한 뒤, 위키피디아의 문장과 새롭게 생성한 문장 1만 1천

개를 기타혐오, 악플/욕설, 일반문장(clean)으로 분류하여 추가하였다

(Kang et al., 2022). Apeach는 약 4천 개의 문장을 인종(racism), 성적

차별(sexual harassment), 성별(gender stereotypes), 식습관(eating

habits), 외모(appearance), 나이와 사회적 신분(age and social status),

학력(education), 지역(origin and residence), 장애(disabled), 국적

(nationality) 총 10가지로 분류하였다(Yang et al., 2022). Apeach는

BEEP이나 Unsmile과 달리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생성된 문장을 사용하

였다. Apeach와 Unsmile은 최근에 개발된 데이터셋인만큼 기존 데이터

셋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Unsmile은 3만 5천 개

의 문장으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셋이고 우리사회의 주효한 고정관념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Apeach는 데이터셋의 규모는 작지만 문장을 새로

이 만듦으로써 문장의 출처에 따라 데이터셋의 주제가 한정적일 수 있는

크롤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다루고 있는 고정관념의 내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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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하다.

그러나 위 데이터셋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범주가 사전에 설정되었다. 연구자의 사전지식과 가설을 기반으로 범주

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 경우 데이터셋이 포착하지 못

하는 고정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위 데이터셋은 앞에서 언급했

던 유튜버와 캣맘 등 새롭게 등장한 고정관념은 포함하지 못한다. 둘째,

범주를 계층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적에 대한 범주에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등의 소범주가 포함될 수 있고, 소범주에 따라

고정관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셋째, 데이터셋의 문장이 악

성댓글과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만을 다루고 있

다.

부정적이지 않은 내용의 고정관념까지 포함한 데이터셋으로

K-StereoSet이 있다. 이 데이터셋은 MIT에서 공개한 고정관념 데이터

셋 중 일부를 번역하여 만들어졌으며, 약 4천 개의 문장을 성별(gender),

종교(religion), 인종(race), 직업(profession)으로 분류한다(Song et al.,

2021). 그러나 이 데이터셋은 규모가 작으며, 미국에서 사용된 문장을 한

국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K-StereoSet의 히스패닉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은 한국사

회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고정관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어 고정관념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고정관념의 범주를 사전에 설

정하지 않고 클러스터링 및 토픽모델링을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에 비

해 다양한 범주를 포착하였고 각 범주의 소범주까지 파악하여 한국사회

의 고정관념을 내용에 따라 구조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또한 크라

우드소싱을 통해 문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평가한 자료를 이용

함으로써 고정관념 범주화 과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46,315개의 한국어 문장으로 구성된 대규

모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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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범주화 분석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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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료 수집

3.1. 온라인 댓글 수집

분석에 앞서 4,435,580개의 온라인 댓글을 수집했다. 출처는 디시인사

이드, 일베, 네이트판, 더쿠, 뽐뿌, 루리웹, 웃긴대학, 워마드, 블라인드 총

9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네이버뉴스, 네이버영화, 다음뉴스 총

4개의 웹사이트이다. 작성기간은 2020~2022년이며, 길이가 10자 이상인

댓글만 수집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지닌 집단을 배척하기 위해 고정

관념을 생산할 수 있다(정승환 외, 2020). 실제로 디시인사이드, 일베, 더

쿠, 뽐뿌, 루리웹, 웃긴대학, 워마드는 편견 혹은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에

서 다루어진 바 있다(박소현&한경식, 2022; Kang et al., 2022; 김재훈

외, 2023). 예컨대, 디시인사이드나 일베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글들

이 주로 있고, 네이트판과 워마드에는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글들을 주

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커뮤니티 중 대다수는 국내 온라인 커뮤

니티 중 규모가 큰 곳이므로, 댓글의 양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라

인드는 직장인 위주의 커뮤니티이므로, 사용자의 성향이나 공유 주제가

타 커뮤니티와 다를 수 있어 추가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주제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과도하

게 차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고정관념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

고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의 포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제가 다양하고 차별의 수위가 낮은 유튜브, 네이버뉴스, 네이버영화,

다음뉴스에서도 댓글을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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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소스데이터 구축

크라우드소싱을 사용하여 문장이 고정관념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4,435,580개의 댓글 중 47,250개를

추출하여 소스데이터를 구축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주도적 접근을 추

구하되, 선행연구에서 다룬 범주보다 많은 범주의 고정관념이 한국사회

에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에 소스데이터에 다양한

내용의 고정관념을 포함하기 위해 다음의 두 차례의 분류 단계를 거쳐

문장을 추출하였다.

1차 분류에서는 Unsmile(Kang et al., 2022)과 KOTE(Jeon et al.,

2022)을 활용하여 댓글을 분류하였다. 한국어 혐오표현 데이터셋인

Unsmile의 9가지 범주(여성/가족, 남성, 성소수자, 인종/국적, 연령, 지역,

종교, 기타, 악플/욕설)와 혐오를 내포하지 않은 일반문장 범주로 분류하

고, 한국어 온라인 댓글 감정 데이터셋 KOTE의 44개 정서 중 고정관념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3가지 범주(역겨움/징그러움, 증오/혐오, 한심

함)로 다시 분류하였다. 기타 범주, 일반문장 범주, KOTE의 세 범주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범주의 고정관념 혹은 부정적

이지 않은 내용의 고정관념이 추출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은

분류의 예시이다.

문 장: 설명만 봐서는 뷔스티에일거 같은데
혐오 범주: 일반문장(0.8937)
정서 범주: 의심/불신(0.7710), 없음(0.7314), 신기함/관심(0.6556) …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의 혐오 범주와 정서 범주 내에서 클러스터링

을 통해 다시 한번 분류를 진행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고정관념의

범주는 다시 여러 개의 소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예컨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은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구

성될 수 있다. 따라서 Unsmile의 각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내용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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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을 추출하기 위해 다시 한번 분류를 진행하였다. 또한 KOTE의 정

서 범주도 다양한 내용의 고정관념을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다시 한번 분류를 진행하였다.

클러스터링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연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임베딩을 시

행하였다. 임베딩은 자연어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벡터값을 계산하는

작업이므로, 기본적으로 의미가 유사한 단어 혹은 문장들을 가까이에 위

치하고 반대의 경우는 멀리 위치하게 만든다. 따라서 군집을 만드는 클

러스터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베딩을 시행하는 것이 중

요하다. 예를 들어, 강아지, 고양이, 컴퓨터에 대한 임베딩 결과 강아지와

컴퓨터가 가까이 위치하고 강아지와 고양이가 멀리 위치한다면, 클러스

터링 과정에서 강아지와 컴퓨터가 동일한 클러스터에 배정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2차 분류 단계에서는 Bag-of-Words (BoW) 방식으로 임베딩을 진행

하였다. BoW 임베딩은 문서 혹은 문장을 단어의 등장 빈도에 기반하여

벡터화하는 방식이며, TF-IDF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TF-IDF는 단어의

등장 빈도를 활용하되 단어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여한다. TF(Term

Frequency)는 특정 문서 d에서 특정 단어 t가 등장한 횟수,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전체 문서의 수를 특정 단어 t가 등장한 문서

의 수로 나눈 뒤 로그를 취한 것(  log )을 의미하며, TF와

IDF를 곱하여 산출된 값을 활용한다. 즉, 특정 단어 t가 많은 문서에 등

장할수록 IDF의 값이 작아져 해당 단어의 중요도가 낮게 계산되며, 반대

로 t가 특정 문서에만 등장한다면 IDF의 값이 커져 해당 단어의 중요도

가 높게 계산된다.

TF-IDF를 포함한 BoW 임베딩은 단어의 빈도만 고려할 뿐 맥락을 고

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앞의 13가지 범주의 소범주에 대한

한국어 데이터셋이 없으므로 임베딩 모델에 맥락 정보를 적절히 학습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습을 거치지 않은 모델을 사용할 경우,

클러스터링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집단범주가 아닌 긍정·부정의 유무를

기준으로 문장이 분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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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국가의 문장들을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모두 부정

적인 문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빈

도기반 임베딩이 적합할 수 있다.

이후 Soyclustering 기법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다.

Soyclustering은 많은 수의 초기 중심점 생성과 코사인 거리 측정을 통

해 k-means 알고리즘을 개선한 기법이다. k-means 알고리즘은 주어진

k개의 초기 중심점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 각 데이

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의 군집으로 배정하며, 이후 군집의 평균으로

중심점을 이동하고 데이터를 새롭게 배정하는 과정을 중심점의 이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그런데 소수의 초기 중심점을 무작위로 생성하는

것은 클러스터링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

다. 이에 대해 Soyclustering은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 1000개의 초기 중

심점을 생성하여 k-means의 불안정성을 보완했다.

또한 k-means에서 사용된 유클리드 거리는 고차원 텍스트 데이터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BoW 임베딩의 경우 모든 문서에 등장한

단어 각각이 하나의 차원이 되어 상당한 고차원의 벡터공간이 생성된다.

그런데 유클리드 거리(  
    )는 계산 과정에서 모든 차원에 대해 두

벡터( ⋯   ⋯ )의 원소들의 차이를 제곱합하므로, 차원이 커

질수록 계산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연산속도가 느려지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벡터

공간에서 두 벡터의 의미적 유사도를 포착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예컨

대, 사과, 바나나, 배가 1번씩 등장한 A 문서와 6번씩 등장한 B 문서가

있다면, 두 문서의 내용은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유클리드 거리는 차원

의 수만큼 (1-6)2을 더하므로 거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BoW 임베딩

을 통한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벡터의 크기가 아닌 방향과 각도를 고려하

는 코사인 거리(∥∥×∥∥∙ )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Soyclustering은 이를 통해 k-means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에 BoW

임베딩을 실시한 2차 분류 단계에서 Soyclustering을 사용하였다.



- 11 -

1차 분류의 각 범주 내에서 클러스터링을 시행한 후, 모든 클러스터에

서 차례로 문장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단, 비복원 추출을 통해 혐오대상

범주에서 추출을 먼저 진행한 후 일반문장 범주와 정서 범주에서 추출을

마저 진행하여, 소스데이터에서 고정관념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내용의 고정관념이 포함될 수 있도

록 하였다.

3.3.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고정관념 평정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가공 업체인 크라우드웍스와 협업하여 크

라우드소싱을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참여한 평정자는 총 1750명

이었다. 소스데이터에서 27개의 문장이 한 평정자에게 무작위로 할당되

며, 한 문장에 대해 4명의 평정자가 응답하였다. 평정 항목은 고정관념

유무, 고정관념 대상, 심리적 친밀감이다. 고정관념 유무는 문장에 고정

관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항목이다. 고정관념 대상은 문장에서 언급

된 대상 혹은 대상집단에 대한 항목으로, 개방형 질문이다. 심리적 친밀

감은 고정관념 대상과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항목이며, 그

정도를 1~7점으로 선택한다. 다음은 응답에 대한 예시이다.

문 장 : 지적 장애인들이 지능이 낮아서 그렇지 다들 착하긴 하더라
고정관념 유무 : 있음
고정관념 대상 : 장애인, 지적 장애인
심리적 친밀감 : 2

위 항목 중 심리적 친밀감은 고정관념 유무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고정관념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특히 특정 대상

에 대해 심리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Liberman & Trope, 2014). 예컨대, “남자는

키가 커야 좋다.”, “여자는 예뻐야 좋다.” 같은 표현은 해당 성별에게 부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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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문장에 대해 4명의 평정자를 배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응답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4명의 응답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친밀감 점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함으로

써, 편향되지 않은 평정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3.4. 고정관념 평정 자료 병합

한 문장에 대한 4명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병합하였다. 우선, 고정관념

유무는 심리적 친밀감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4명의 응답의 가중치 합을

계산하였다. “고정관념 있음” 응답을 1점으로, “고정관념 없음” 응답을

–1점으로 변환하였다. 이때 “고정관념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심리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판단의 객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리

적 친밀감 점수를 역코딩하여 가중치에 반영하였다. 반대로 “고정관념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심리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판단의 객관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심리적 친밀감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후

각 평정자들의 심리적 친밀감 점수를 4명의 심리적 친밀감 점수의 합으

로 나누어 가중치로 변환하여,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

으로 평정자 4명의 고정관념 유무에 대한 가중치 합을 계산하였다. 가중

치 합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으며,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0.6을 기

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에 문장에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다. 다음으로, 고정관념 대상은 중복되는 응답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하였

다. 불성실 응답과 평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46,315개의 문장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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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정관념 유무와 심리적 거리감의 가중치 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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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1: 고정관념 범주화

4.1. 고정관념 대상 응답 임베딩

고정관념 범주화 클러스터링을 위해, 문장의 맥락 정보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사전학습된 언어모델을 이용했다. 그런데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수집한 고정관념 대상 응답에서 단어보다 문장에 가까운 응답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컨대, “여초커뮤니티를 사용하는 남성”, “유튜브를 시청하

는 노인”과 같은 응답이다. 이러한 형태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Ko-Sentence-Transformer 모델을 사용하였다.

Ko-Sentence-Transformer 모델은 Transformer 모델을 기반으로 하

며, 이 모델의 특징은 셀프-어텐션(Self-Attention) 메커니즘이다

(Vaswani et al., 2017).

Attention(Q, K, V) = softmax(
 )V

[그림 3] 각 attention head의 문장구조 추출방식(Vaswan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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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텐션(Attention)이란 문장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

하며, 셀프-어텐션(Self-Attention)은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할 때

해당 단어 자신과의 연관성도 고려된다는 의미이다. 어텐션에 대한 위

수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Transformer 모델은 문장을 입력하면 문

장의 각 단어를 벡터로 변환한 뒤, 각기 다른 가중치 행렬을 곱하여 쿼

리(Query), 키(Key), 밸류(Value) 벡터를 계산한다. 이때, 쿼리는 해당 단

어의 의미에 대한 행렬이고, 키는 해당 단어와 해당 단어를 포함한 문장

의 모든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계산하기 위한 행렬이며, 밸류는 문장

의 모든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행렬이다. 다음으로 쿼리와 키 사이의 유

사도를 정규화하여 합이 1이 넘지 않도록 모든 유사도 값을 0~1사이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Law”와 문장 내 다른 모든 단어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가중치로서 단어의 중요

도, 즉 문장에 단어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이후 가중치와 밸류의 가

중치 합을 계산하여 어텐션 값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쿼리, 키, 밸류를

다르게 변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어텐션을 계산하고 이를 합

하여 최종 임베딩 값을 산출하는데, 이를 Multi-head Attention이라 한

다. 다시 말해, Transformer 모델은 여러 관점에서 추출된 문장의 정보,

즉 각각의 어텐션 값을 모두 활용해 맥락을 효과적으로 이해한다.

[그림 3]은 각각의 어텐션에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이 다름을

보여준다. 단어를 연결하는 선이 진할수록 단어 간의 유사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어텐션에서 유사도를 높게 부여한 단어쌍이 모두

다름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하나의 문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

출하여 단어들의 관계와 문장의 구조를 잘 포착할 수 있으며, 먼 위치에

있는 단어 간의 장거리 의존성(long-term dependency)과 같이 기존의

모델이 포착하기 어려웠던 내용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Transformer 모델 기반의 언어모델 중 Ko-Sentence-Transformer 모

델은 한국어 문장에 대한 효과적인 임베딩을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대

규모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었으며,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

한 다국어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비해 한국어 관련 작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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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능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Ko-Sentence-Transformer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

하여 사용하였다. 미세조정이란 모델이 특정 작업에 맞게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

관념 대상 응답에 다수 포함된 비표준어, 은어, 비속어 등은 위 모델의

사전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데이터에 대

해 임베딩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미세조정을 통해 추

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Ko-Sentence-Transformer 모델의 임베딩 작업을 위한 미세조정에 사

용되는 데이터셋의 형식은 NLI(Natural Language Inference) 데이터셋

과 STS(Semantic Textual Similarity) 데이터셋이 대표적이다. NLI 데이

터셋은 두 개의 문장 쌍과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라벨로 구성되며,

관계에 대한 라벨은 수반(entailment), 모순(contradiction), 중립(neutral)

중 하나로 표현된다. STS 데이터셋은 두 개의 문장 쌍과 두 문장의 유

사도 점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두 형식에 맞는 데이터셋들 중 고정관

념과 관련된 문장을 다루는 한국어 데이터셋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고정관념 평정 데이터 일부를 바탕으로 NLI 형식의 데이터셋을

직접 생성하여 미세조정에 활용하였다. 평정 데이터에서 임의의 문장과

해당 문장에 대한 각 응답을 수반 관계로, 해당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

에 대한 응답을 모순 관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는 주어

진 문장과 관련 있는 응답도 모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20대

남성에 대한 문장인 “이대남들의 문재인 이준석”의 모순응답을 추출할

때 “이대남 지능 레전드”라는 문장의 응답에서 추출된다면, 실제로 수반

관계인 응답이 모순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태

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문장에 대한 응답 전체를 토큰화한 뒤, 단 하나의

토큰도 겹치지 않는 응답을 가진 문장으로부터 응답을 무작위로 추출하

였다. [표 1]은 토큰화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모순응답 추출 결과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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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큰화 결과 및 NLI 형식의 데이터 예시

문 장
참더러운 국힘들 선거대만돼면 국힘 검새 언론들 호흡이척척이다 성

접대받은 준떡이는 보도안해주냐
수반응답 이준석정치인, 국민의힘 정당, 검사, 검찰, 기자

토 큰 화
[이준석정치인, 이준석, 정치인, 국민의힘 정당, 국민의힘, 정당, 검사,

검찰, 기자]
모순응답 한국여성, 역사적인물, 기혼여성, 전라도인, 한국

이렇게 생성된 NLI 형식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미세조정을 진행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의 70%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손

실함수는 multiple negative ranking loss를 사용했으며, batch size는 4,

epochs은 2, learning rate는 2e-5, warmup steps는 전체 학습 스텝 수

의 10%, weight decay는 0으로 설정했다.

Ko-Sentence-Transformer 모델은 임베딩 결과를 768차원 벡터로 나

타낸다. 따라서 효율적인 클러스터링과 시각화를 위해 UMAP(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Projection)을 사용하여 2차원으로 차원축

소를 시행하였다. UMAP은 선형과 비선형 모든 형태의 차원 축소가 가

능하며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근접 이웃 데이터와의 연결

성만 계산하여 연산속도가 빠르므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등

다른 차원축소 기법보다 대규모 데이터에 적합하다(Mclnnes et al.,

2020).

아래의 [그림 4]는 고정관념 대상 응답 중 임의의 응답 20개에 대해

미세조정을 진행한 모델과 미세조정을 하지 않은 모델의 임베딩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미세조정을 진행한 모델이 “찢죄명”, “윤재앙”, “캣맘”,

“잼민이”와 같은 비속어 및 신조어를 성공적으로 임베딩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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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베딩 결과 시각화(위: 미세조정 모델, 아래: 기본 모델)

4.2. 클러스터링: 가우시안 혼합 모형

미세조정 Ko-Sentence-Transformer 모델의 임베딩 결과에 대해 가우

시안 혼합 모형(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하

였다. 가우시안 혼합 모형은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혼합된 것으로 가정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며, 하나의 분포는 하

나의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이 모형은 가우시안 분포의 개수(k)를 사전

에 설정해야 한다. 이후 EM 알고리즘(Expectation-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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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에 따라 E-step에서 전체 데이터 중 임의의 데이터가 k번째

분포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M-step에서 최대가능도추

정(MLE)을 통해 k번째 분포의 모수의 추정치를 계산하여 업데이트하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추정치를 찾는다. 즉,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k개의 클러스터를 결정한다.

가우시안 혼합 모형은 데이터가 각 분포에 속하는 확률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다른 클러스터링 기법과는 다르게 하나의 데이터를 둘 이상의 클

러스터에 배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정관념 연구에서 강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한 가지 범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대 남성”은 연령 범주와 남성 범주에 모

두 해당하며, “여성경찰”은 여성 범주와 직업 범주에 모두 해당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모형 결과, 확률이 0.3 이상인 모든

클러스터에 고정관념 대상 응답을 배정했다.

가우시안 혼합 모형은 비선형 데이터에서도 대체로 문제없이 작동한다

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아래의 [그림 6]에 나타난 데이터 분포와 같이 원

형 혹은 타원형으로 뭉쳐있는 경우에 잘 작동한다고 알려져있다. 가우시

안 혼합 모형 외에 비선형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HDBSCAN(Hierarchical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이 있다. HDBSCAN은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지정된 최소 데이터 포인트 개수를 일정 반경 안에 포함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연결하고 밀도가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을 구분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클러스터 간의 계층적 구조를 생성한다(Campello

et al., 2015). 그러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데이터의 분

포는 영역별로 밀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경우 밀도 기반의 클러스

터링 기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본 연구

의 데이터에 대해 HDBSCAN을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의 데이터를 이

상치로 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가우시안 혼합 모형

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모형의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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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실루엣 스코어(Silhouette Score) 세 가지 지표를 참고하였다

(McLachlan&Rathnayake, 2014). 이 모형은 다른 클러스터링 기법들과

달리 통계적 모형이므로 BIC와 AIC를 계산할 수 있으며, 두 지표는 값

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 실루엣 스코어는 동일한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지(응집력)와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들과 얼마나 멀리 분리되어 있는지(분리력)를 계산하여 클러스터

링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1~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

울수록 높은 품질의 클러스터링을 의미한다. [그림 5]는 가우시안 혼합

모형의 클러스터의 수에 따른 BIC, AIC, 실루엣 스코어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이 지표들과 클러스터링 결과의 해석 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종

클러스터의 수를 16개로 결정했으며, 클러스터링 결과의 시각화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 가우시안 혼합 모형 BIC, AIC, Silhouett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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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우시안 혼합 모형 결과 클러스터 시각화

4.3. 토픽모델링: BERTopic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통한 클러스터링 결과,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복

합적인 고정관념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각 클러스터에 배정된 고정관

념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었다. 예컨대,

“보수”, “우파”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 고려한다면 “진보”, “정치” 같

은 단어와 동일한 클러스터에 있어야 하지만, 클러스터링 결과 “할아버

지”, “노인”과 같은 단어와 동일한 클러스터에도 배정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며, 임베딩 모델의

미세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들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한국사

회에서 특정 고정관념이 언급되는 맥락을 포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각 클러스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고정관

념 범주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소범주까지 확인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이란 문서의 집합에서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토픽은 단어의 확률분포를 갖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단어가

특정 토픽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문서는 단어의 집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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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토픽모델링은 문서 내의 각 단어가 어떤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

은지를 추론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문서가 어떤 토픽과 관련되어 있는지

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BERTopic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Grootendorst, 2022). BERTopic은 토픽을 생성하기 전에 Transformer

모델을 기반으로 문서를 임베딩하고 클러스터링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의미의 문서들을 일차적으로 분류하며, 하나의 클러스터는 하나

의 토픽을 대표한다. 이후 각 클러스터 내의 모든 문서를 병합하여 하나

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다. 즉 클러스터링 결과 n개의 클러스터가 생성되

었다면, n개의 새로운 문서가 생성된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서

c-TF-IDF를 통해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c-TF-IDF는 TF-IDF를

클러스터 내에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즉 임의의 클러스터 내의 새롭게

병합된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해당 문서의 의미에 있어 중요도

가 크고 다른 클러스터의 문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큰 c-TF-IDF 값을 갖게 된다. 이후 c-TF-IDF를 기반으로 병합 이

전의 개별적인 문서에 대해 클러스터의 재배정, 즉 토픽의 재배정이 이

루어진다. 예를 들어, 임의의 클러스터에서 “남성”의 c-TF-IDF가 크고

“사과”의 c-TF-IDF가 작다면, “남성”을 포함하는 개별문서들은 해당 클

러스터에 그대로 유지되고, “사과”를 포함하는 개별문서들은 “사과”의

c-TF-IDF가 큰 클러스터로 재배정된다. 이처럼 BERTopic은 토픽 추출

과정에서 클러스터 내의 문서를 결합하여 개별 문서에 비해 다양하고 풍

부한 양의 단어와 문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클러스터링과

c-TF-IDF 두 단계에 거쳐 토픽을 할당함으로써, 주어진 문서집합 형태

그대로 토픽을 할당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와 같은 기존

의 토픽모델링 기법보다 정교한 토픽모델링이 가능하다.

4.4. 결과

토픽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가우시안 혼합 모형의 클러스터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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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주를 규명하였다. 토픽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와 함께 토픽에

배정된 응답들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다만, 토픽

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와

토픽에 배정된 응답의 수가 과도하게 적은 경우, 해당 토픽을 범주화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타” 범주에 포함하거나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클러스터별 토픽의 키워드는 아래의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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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우시안 혼합 모형의 클러스터별 BERTopi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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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한 가우시안 혼합 모형의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해

석과 고정관념 범주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0번 클러스터: 가족, 부유층, 빈곤층, 동물 애호가, 자살, 채식주의,

층간소음, 학력, 범죄자 일반, 불법 거래(성매매, 도박, 사기 등), 중독성

물질, 폭행/살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사고” 범

주를 설정했다. 이는 범죄에 의한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자살을 비롯하

여 가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동

물 애호가, 채식주의, 층간소음 토픽은 최근 그로 인해 급증한 사건/사고

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모의 채식주의로 인해 아이가 영

양실조에 걸린 사건,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살인 사건,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1번 클러스터: 개인방송, 관광/숙박업, 법률직, 연예계, 영화계, 외

모/패션, 요식업, 의료계, 정재계,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

를 바탕으로 “산업/직업” 범주를 설정했다.

(3) 2번 클러스터: 인종, 대만, 미국, 북한, 중국, 프랑스,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군대, 진보/좌파, 이슬람교, 천주교, 국제

결혼, 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범주를

설정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종교, 사상, 문화, 산업, 전쟁에 대한 인식까지 반영한다.

(4) 3번 클러스터: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

라도, 제주도, 충청도, 지역 일반, 대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

탕으로 “지역” 범주를 설정했다. 대학 토픽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과 지

방 소재 대학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4번 클러스터: 남성, 여성, 낙태, 연애/결혼, 외모/패션, 장애, 해외

여행/거주, 흡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범

주를 설정했다. 이는 남녀 사이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제와 남성 혹은 여성과 같은 관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예

컨대, 연애/결혼은 남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외모/패션, 해외여행

/거주, 흡연 등은 연애 상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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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5번 클러스터: 남성 위주 커뮤니티, 여성 위주 커뮤니티, 노년층,

중장년층, 불법 촬영/음란물, 성소수자,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장애, 전

염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 범주를

설정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위주 커뮤니티 토픽은 인터넷 사

이트 자체이며, 그 외 토픽들은 두 커뮤니티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7) 6번 클러스터: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청소년층, 유소년층, 보수

/우파, 일본 여성, 여성 위주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

탕으로 “연령” 범주를 설정했다. 보수/우파 토픽은 태극기 부대와 같이

노년층의 극단적인 우파 성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여

성 위주 커뮤니티 토픽은 그러한 노인들에 대해 심한 반감을 표현하는

여성 위주 커뮤니티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일본

여성 토픽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여성 위주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되면서 젊은 세대의 성별혐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성별혐오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아닌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에 대

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남충과 김치녀 같은 표현들이

그 예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을 비교하는 의견이 등장

하였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여성과 여

성 위주 커뮤니티 토픽 자체는 “연령” 클러스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두 토픽은 젊은 세대의 성별혐오를 반

영한다는 점과 아저씨, 아줌마, 20대 남성, 20대 여성 등 연령과 성별이

결합된 응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소범주로 추가하였

다.

(8) 7번 클러스터: 보수/우파, 진보/좌파, 대통령, 운동/집회, 독일, 개인

이동수단, 배송/운수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이

념” 범주를 설정했다. 독일 토픽은 나치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개인 이동수단과 배송/운수업 토픽은 독일의 자동차 기술력으로 인해 함

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 토픽은 “국제사회”의 맥락에서도



- 32 -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 범주에도 추가하였다. 반면, 개인 이동수단

과 배송/운수업 토픽은 “정치이념” 범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사건/사고” 범주와 “산업/직업” 범주로 할당하였다. 개인 이동수단을

“사건/사고” 범주에 할당한 이유는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운전

자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해당 토픽에 주로 포

함되었기 때문이다.

(9) 8번 클러스터: 남성, 여성, 낙태, 연애/결혼, 해외여행/거주, 폭행/살

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남성과 여성 토픽은 주로 가부장적인 남

성이나 맘카페를 이용하는 중년 여성과 같이 결혼과 가정의 측면이 부각

된 응답을 포함하며, 폭행/살인 토픽은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범

죄를 포함한다. 주로 연애와 결혼에 특정적인 토픽들이지만 이는 “대인

관계” 범주에 포괄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 범주에 할당하였다.

(10) 9번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는 단순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한다. 따

라서 “기타” 범주를 설정하여 할당하였다.

(11) 10번 클러스터: 방송업, 애니메이션/만화, 연예계, 영화계, 예술계,

온라인 게임, 동물 애호가, 스마트폰,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

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범주를 설정하였다. “산업/직업” 범주

가 존재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포괄하는 소범주의 범위가 넓고 해

당하는 응답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하였다.

스마트폰 토픽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비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 애호가와 대통령 토픽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물 애호가와 대통령 토픽은 “엔터테인먼

트 산업” 범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범주에서는 제외하였다.

(12) 11번 클러스터: 여성 위주 커뮤니티, 개인방송, 불법촬영/음란물,

성소수자, 외모/패션, 장애,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클러스

터에 속한 응답들은 주로 여성의 관심사와 연관이 있었다. 예컨대, 남자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소설, 남자 아이돌 가수의 여성 팬, 네일아

트, 화장과 관련된 응답들이 포함되었다. 다만, 모든 응답을 여성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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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만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터넷 사이트” 범

주에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인터넷 사이트” 범주에 할

당하였다.

(13) 12번 클러스터: 개신교, 불교, 사이비 종교, 이슬람교, 천주교, 애

국/국수주의, 국제결혼, 인권, 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

로 “종교/사상” 범주를 설정하였다. 국제결혼, 인권, 자산 토픽은 종교와

사상 자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예컨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흑인 인권에 대한 인식, 물질만능주의와 같이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고정관념

이 존재한다. 종교단체와 종교시설에 대해 신도들로부터 돈을 갈취한다

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국제결혼, 인권, 자산 토픽에 속하는 대상(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인권단체, 주식과 부동산

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관성이

반영되어 동일한 클러스터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14) 13번 클러스터: 남성, 여성, 가족, 부유층, 빈곤층, 불법 거래, 외모

/패션, 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클러스터에 속한 응답들은

“능력 없는 남성”, “명품만 사는 여성”과 같이 주로 경제적 능력이나 소

비습관과 관련이 있었다. 다만, 이는 “대인관계” 범주에 포괄될 수 있으

므로, “대인관계” 범주에 할당하였다.

(15) 14번 클러스터: 일본, 보수/우파, 진보/좌파, 개신교, 천주교, 국제

결혼, 동물 애호가, 스포츠, 애니메이션/만화, 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며, 이는 주로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예컨대, 보수/우파와 진보/좌

파의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인과 일본인 커플, 일본과의 스포츠 경

기, 유명 애니메이션/만화 등과 관련된 응답이 포함되었다. 다만, 이는

“국제사회” 범주에 포괄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 범주에 할당하였다.

(16) 15번 클러스터: 건설/제조업, 공공기관, 관광/숙박업, 농업/어업,

대학, 배송/운수업, 법률직, 언론/방송업, 의료계, 이공계, 판매/유통업, 노

동조합, 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변호사, 검사, 대학교수,

의사와 같은 직업과 건설현장 근로자, 공장 근로자, 농부, 어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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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비교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산

업/직업” 범주에 포괄될 수 있으므로, “산업/직업” 범주에 할당하였다.

위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고정관념 범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대

범주는 총 11개이며, 사건/사고, 산업/직업, 국제사회, 지역, 대인관계, 인

터넷 사이트, 연령, 정치이념,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교/사상, 기타로 설

정하였다. 또한 소범주는 총 99개이며, 하나 이상의 대범주에 속하는 소

범주도 존재한다. 각 대범주에 속한 소범주의 수는 사건/사고에 15개, 산

업/직업에 23개, 국제사회에 25개, 지역에 10개, 대인관계에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13개, 연령에 8개, 정치이념에 5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8개,

종교/사상에 12개이다.

[표 2] 고정관념 대범주와 소범주

대범주 소범주

사건/사고

가족 부유층 빈곤층 개인 이동수단 동물 애호가

자살 채식주의 층간소음 학력 범죄자 일반

불법 거래
불법 촬영/

음란물
중독성 물질 폭행/살인 사건/사고 기타

산업/직업

개인방송 건설/제조업 공공기관 관광/숙박업 금융업

농업/어업 대학 배송/운수업 법률직 언론/방송업

연예계 영화계 외모/패션 요식업 의료계

이공계 정재계 판매/유통업 기업 일반 노동조합

자산 환경보호 산업/직업 기타

국제사회

인종 대만 독일 미국 북한

일본 중국 프랑스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군대 범죄자 일반 보수/우파

진보/좌파 개신교 이슬람교 천주교 국제결혼

동물 애호가 스포츠
애니메이션/

만화
자산 국제사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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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범주의 고정관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키

워드와 예시문장을 [표 3] ~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3] 사건/사고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가족
앱충, 맘충, 등쌀, 민폐,

딸년

지 잘못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상대방 탓만하네 ㅋㅋ 저런 애들이

나중에 애낳으면 맘충으로 진화(aka 퇴화) …

부유층
부자, 돈, 허영, 선민의

식, 사치

근데 부자들은 정경유착해서 안내지않나? 코로나지원금 때 보니까

회사다니는 중산층은 못받고 세금삥땅치는 찐부자들은 받던데 ㅋㅋ

지역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지역 일반 대학

대인관계

남성 여성 가족 부유층 빈곤층

낙태 불법 거래 연애/결혼 외모/패션 자산

장애
해외여행/

거주
흡연 대인관계 기타

인터넷 사이트

남성 위주

커뮤니티

여성 위주

커뮤니티
노년층 중장년층 개인방송

불법 촬영/

음란물
성소수자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외모/패션

장애 전염병
인터넷 사이트

기타

연령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청소년층 유소년층

보수/우파 남성 여성

정치이념 보수/우파 진보/좌파 대통령 운동/집회 독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애니메이션/

만화
언론/방송업 연예계 영화계 예술계

온라인 게임 스마트폰
엔터테인먼트

산업 기타

종교/사상

개신교 불교 사이비 종교 이슬람교 천주교

애국/국수주의 국제결혼 운동/집회 인권 자산

환경보호 종교/사상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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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직업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빈곤층
가난, 거지, 지능, 싸구

려, 추접

거지한테 물어봐라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일 안하고 여기서 거지짓

하냐고 … 일자체가 하기 싫은거임 밥이야 공짜밥 주고 술은 거렁뱅

이짓해서 벌고 담배는 주워서…

개인

이동수단

카푸어, 킥라니, 자라니,

김여사, 보행자

킥라니 새끼들한테서 자주 보던 장면이네 자전거고 킥보드고 그냥

스스로 제어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 저렇게 존나 많음 기본도 안

되는 새끼들 …

동물

애호가

개빠, 캣맘, 입마개, 짐

승, 유기견

싫어하게 만든 장본인이 캣맘인데 뭔 상생...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를 주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는데 무슨 상생을

하나요

자살
정신병, 관종, 악플, 유

서, 가해자

진짜 자살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가지 저렇게 난동 안부림. 그

냥 무관심하면 저 지랄하다 맘. 용기도 없어서 죽지도 못함. 저런ㅅ

ㄲ들은 그냥 관종임.

채식주의
비건, 정신병, 사이비,

주변인, 부류

비건-정신병 틀린 논리가 아님. … 부모가 채식인간이라 딸이 강제로

절대적 채식하게 된 사례가 소개 됐는데 결론은 셋 다 영양소 씹창

나서 몸 좆돼기 직전이였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성질, 짜증,

살인, 자식

위에서 쿵쿵거리며 걷는 놈들은 이게 피해주는거라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 대화해도 지들이 뭘 잘못했냐고 되레 성질내지 …

학력
고졸, 중졸, 학벌, 박봉,

헬조선

남자애였으면 고졸에 평생 공장전전하면서 사는거고 여자면 창녀짓

으로 퐁퐁남불어서 일안하고놀면서산다 ㅋㅋ

범죄자

일반

형량, 사형, 세금, 감옥,

생지옥

사형 집행했으면 좋겠다 유럽 이 병신새끼들 때문에 범죄자들이 뒤

질 걱정이 없으니까 온갖 개지랄을 하고 다니는데 본을 보여서 일본

을 따라가야함

불법 거래
성매매, 사기, 도박, 창

놈, 창녀
성매매 안하는 남자들 혼전순결주의자나 모솔아다다.

불법 촬영/

음란물

한남, 음침, 도촬, 변태,

여혐

지하철이나 플랫폼에서 도촬하고 다니는 놈 많더라 … 그런놈들 옆

에 남친있는 여자는 안건드리고 혼자있는 여자한테 저러더라 찌질한

놈
중독성

물질

마약, 술, 탕진, 중독,

상종

지능이 낮으면 술을 마신다. 술 외에도 재미난 것이 많지만 지능이

낮으면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행/살인
살인마, 사이코패스, 쓰

레기, 폭력, 형량

꼭 살인자 놈들은 혁명가처럼 부자 돈많은놈 죽이는놈 하나도 없음

그냥 사람죽여서 희열감 느끼는 쓰레기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개인방송
유튜버, 이슈, 조작, 여

캠, 팬페이지

데이터 짜깁기 지리네 식량위기 지구 온난화 이딴거 그냥 다 개소리

일뿐 이슈거리 만들어서 돈벌 잔머리만 굴리는 사기꾼 사이버렉카

좆튜버 새끼들 망상

건설/

제조업

밑바닥, 노가다, 공장,

잡부, 빡대갈

노가다해서 성질 더러워지는게 아니라 자기감정 주체못하면 결국 노

가다 하는거임 저런 새끼들이 어릴 때 공부 존나 못함 문제 안풀리

면 짜증나고 짜증나면 책덮어버림

공공기관
철밥통, 국가, 빡통, 친

일, 공무원

공무원이란 직종이 원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데 철밥통에

돈도 준수하다는 개뼉다구 생각 때문에 문제임
관광/

숙박업

혐한, 구역질, 갑질, 바

가지

ㄹㅇㅋㅋ 외국인 바가지 씌워서 한국 좋다고 온놈들 대가리에 혐한

만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는 새끼들

금융업
은행, 이자, 대출, 사기,

돈줄

은행이 원래 사기꾼 집단이지 국민 돈 관리해준답시고 이자는 엄청

깎아서 그돈으로 지들 월급은 펑펑 주고 국민이 멍청한거

농업/

어업

개깡촌, 무식, 귀농, 바

다, 천민

어부새끼들 어구만 버리는게 아니라 냉장고나 장롱 같은 집안 쓰레

기들도 나가는길에 싣고 나가서 걍 바다에 던져버림. 노가다 아재들

보다 거칠고 무식한데 …
대학 지잡, sky, 문과, 교수, 저런 돌빡대가리로 뭘 한다고 ㅋㅋ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본 지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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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제사회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학벌
대 나와서 분명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내놓으라 지랄할듯. 어우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왠수다 왠수

배송/

운수업

딸배, 배민, 추월, 아재,

위반

딸배새끼들이 괴씸한 이유 : 신호지키면 200~300밖에 못버니까

400~500벌고 싶어서 남의 안전을 담보로 신호위반 역주행 칼치기 위

협운전 함. … 지들이 약자인것마냥 …

법률직
판레기, 검새, 견찰, 막

장, 개한민국

검사가 뭐라고 걱정하겠냐 견찰새끼들 한테 검사들이 하던 일 시키

니까 뒷골 땡기는거지 막말로 초등학생한테 수학난제 증명하란 꼴인

데ㅋㅋ

언론/

방송업

기레기, 기사화, 여론조

작, 똥글, 이슈

기레기도 카르텔임. 감히 기자를 건드려? 하고 보복하니까. 법으로

기자, 언론사 가짜뉴스, 왜곡보도 처벌법을 정해놓고 조져야하는데.

연예계
남돌, 방송, 표절, 사생

팬, 퇴물

정치판 다음으로 더러운게 연예계라 알고잇긴 햇지만 방송이라는 포

장을 벗겨내니 생각보다 더 인간성이 들어나는구나ㅋㅋ … 딴따라들

끼리 모아서 포장하면서 방송해라

영화계
감독, 영화평론가, 국뽕,

할리우드, 별점

감독 재능없는게 예술한답시고 꼴값을 떨어놨네 … 지능낮고 수준

낮은 것들이 연대의식을 느끼며 추앙해대니 자기가 소외받는 참예술

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것 …

외모/패션
등산복, 성형, 아이돌,

문신, 명품

근데 어디 식당 알바 중에 등산복 입고 오는 손님들 있는 곳이면 걸

러라 인간의 추악함을 느낄 수 있는 알바니까

요식업
음식, 조미료, 창렬, 위

생, 밥값

사실 음식 관리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럼 틀딱마인드라고 하나? 옛

날부터 덜어 먹는거 없이 먹고 손으로 찢어 먹고 그러는데 최신식

위생개념 바라는게 이상한거

의료계
의사, 조무사, 수술, 돈

벌이, 찬성

의새들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하는 짓 없애버려야함. 건강보험

도 이참에 없애버려라. 병도 못 고치는 의새들한테 돈을 왜 갖다 바

쳐야되냐

이공계
공학, 씹덕, 너드, 학벌,

퐁퐁남

공대에 씹덕이 많은건 전세계적인 트랜든가보네 한국도 공대다니는

놈들 중 씹덕충 존나 많잖아 ㅋㅋ 게다가 체크셔츠 성애자들 많은것

도 전세계적인 트랜드이기도 하고

정재계
개한민국, 친일, 빨갱이,

재벌, 비리

빨갱이랑 붙어먹은 재벌 이새끼들이 제일 악질임 오히려 대놓고 비

리 저질러도 정권에서 절대 안건드는 새끼들 전부 족쳐야됨
판매/

유통업

사재기, 편돌이, 유통업,

싸구려, 지랄

농민은 아니고 유통업자세요? … 유통업자들이 안좋은거 싸게 사가

서 속여파는 수준인듯

기업 일반
착취, 횡포, 대기업, 중

소기업, 악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 지랄 옘병을 하는데 … 대기업이 썩

었다? 더럽다? 그럼 중소는 더 썩고 더 더럽다

노동조합
민노총, 종북좌파, 폭력,

민폐, 분탕

저기 보이는 민노총 아자씨들... 전국에서 제일 강성이라는 소문났

고... 그냥 노조뒤에 숨은 폭력배 라고 생각하는게 편함... 진짜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살기같은게 …

자산
코인, 뇌피셜, 상폐남,

역차별, 푼돈

코인충들 가격올라갈때는 코인안하는사람을 바보멍청이 취급하더니

떨어질때는 남탓? 인생 참 허접하게도 사네

환경보호
민폐, 세금, 사기, 온난

화, 좌빨

사실 지금도 환경단체라고 하면 무슨 탄소배출로 돈 벌려는 사기집

단 취급에다 온난화는 원래 주기적으로 오는 간빙기라면서 음모론

믿는 사람도 엄청 많음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인종
흑인, 백인, 식민지, 똥

양, 양남

흑인새끼들보면 조현병 환자들 같음. 저새끼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면

일단 주먹부터 뻗고봄. 뇌에서 뒷감당,뒷일 이란 단어가 안떠오르나

봄.

대만
섬짱깨, 화교, 혐한, 민

족, 선동

"한국 욕하고 일본 찬양하는 일뽕새키들 정체가 대만화교 섬짱개들이

다이 … 허위정보 퍼트려서 대만 섬짱개 올려치기 하는데 실상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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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못사는 똥남아 쓰레기섬 …

독일
나치, 히틀러, 말살, 유

대인, 전범

나치들 근본이 어디가겠노 ㅋㅋ 미국이랑 유럽연합한테 쳐맞고 눈치

보면서 본성 숨기는거지 저색히들 또 힘생기면 똑같이 할놈들임

미국
PC, 마약, 짱깨, 트럼

프, 미군

이런거 보면 미국도 기울어가고 있음 PC사상으로 인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능력 없는 낙하산들만 자리를 꿰차고 있고

… 마약들로 문제도 커지고..

북한
주체사상, 세뇌, 빨갱이,

통일, 간첩

결국 똑같은 사람이더라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세뇌교육 받아서 남

한이 못 사는 줄 안다 카더라

일본
쪽빠리, 씹덕, 스시녀,

변태

원조 파쿠리의 민족 쪽빠리 새끼들은 역사를 잊는게 특기임 주기적

으로 원폭 날려줘야 정신을 차리는 하등민족

중국
짱개, 바퀴, 우한, 주석,

조선족

짱깨는 그냥 원숭이정도 사고수준임..ㅂㅅ짓을 하더라도 그걸 안들키

려고 발버둥치는게 아니고 무식해서 뭐가 부끄러운 행동인지 모르는

거야..

프랑스
식민지, 내로남불, 박애,

좌파, 짱개

프랑스는 미국문화의 거의 모든걸 천박한 걸로 깔아보는게 아주 강

함. 어떻게 보면 본토 영국이 그래야될거를 프랑스새끼들이 더하는

중.

동남아시아
똥남아, 더러움, 결혼,

거지, 성매매

벳남 인네 태국 필리핀 똥남아 것들하고는 상종을 하지말고 동유럽

만 파라... 백인들은 고마움을 아는 민족이다. 진심 정글아시안 개미

개함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쟁, 게이, 러뽕

상남자컷 높은 나라엔 원래 게이들 많음 러시아도 상남자컷 ㅈㄴ 높

으니까 반대로 게이들도 ㅈㄴ 많고 …

아프리카
흑인, 초원, 내전, 더러

움, 후진국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초원에서 발가벗고 씹질이나 하면서 뛰댕기던

애들이 현대 문명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할리있나 ㅋㅋ 들짐승의 본

능이 발현된거 뿐이다

중앙아시아
미개, 냄새, 탈레반, 카

스트, 전쟁

너무 강해서 인도새끼들 온몸에서 맛살라 향신료 냄새가 남 ㅋㅋ좋

은 카레냄새가 아니라 향신료 본연의 개 좆같은 코 마비시키는 냄새

군대
군바리, 군캉스, 땅개,

월급, 전쟁

간지는 얼어뒤질? 휴가나올때 아무도 처다보지 않고 그저 군바리 한

명 지나가네 보는게 요즘 인식이다.
범죄자

일반

성매매, 사기, 도박, 창

놈, 창녀
성매매 안하는 남자들 혼전순결주의자나 모솔아다다.

보수/우파
매국, 친일, 국짐, 개준

스기, 틀딱

보수충 기본 패시브아니냐 놀랍지도 않다. 인사 후보자 중엔 아예 대

놓고 친일매국노도 뽑았던데ㅋㅋㅋ

진보/좌파
종북, 간첩, 만져당, 찢

빠들, 운동권

그건 바로 성범죄당 타이틀 뺐길까 두려워서지. 더만져당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타이틀인데, 이씨한테 뺐길까 걱정인거지…

개신교
개독, 광신도, 십일조,

성범죄, 지옥

전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공감능력이 없는 잠

재적 사이코패쓰들이라 생각하네요.

이슬람교
개슬람, 테러, 난민, 가

난, 여성
아 이게 테러집단이지. 종교냐? 진심 인류애 바닥을 친다.

천주교
개톨릭, 신부, 수녀, 성

범죄, 교황

카톨릭 신부 정말 털어야함 정말 지저분한건 그쪽임 목사 싸대기백

번은 칠정도임

국제결혼
혼혈, 매매혼, 재산, 똥

남아, 한남

이건 잘하는거임 국제결혼해서 잘사는건 일부분 거의다 결혼해서 좀

살다 재산처분해서 튀거나 이혼해서 지들나라 애인데려와서 삼

동물

애호가

개빠, 캣맘, 입마개, 짐

승, 유기견

싫어하게 만든 장본인이 캣맘인데 뭔 상생...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를 주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는데 무슨 상생을

하나요

스포츠
국뽕, 손흥민, 헬창, 격

투기, 열등감

보통 헬창거리고 풍선근육 근돼라고 까면서 욕하는 새끼들..헬스장

근처도 가본적없고 평소에 운동이라고 피시방 편의점 걸어갈때 가

다인 놈들임ㅋㅋㅋ

애니메이션

/만화

씹덕, 애니, 일뽕, 돼지,

표절

제발 친구 없는 새끼 비쥬얼부터 씹덕인 새끼들은 행사라고 어디 가

지마라; 개역겨우니까갈거면 사람꼴좀 하고 다녀 살좀 빼고
자산 코인, 뇌피셜, 상폐남, 코인충들 가격올라갈때는 코인안하는사람을 바보멍청이 취급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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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표 7] 대인관계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강원도
감자국, 아질, 군인, 사

단, 짱개

화천 양구 인제 놈들 군인 등쳐먹는 꼴 보면 저기가 북한이 되었어

도 인민군 등쳐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
퐁퐁남, 불륜, 선동, 부

동산, 이재명

"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탄 신도시에 있어서는 안되는 인간입니다 "

<< 아이러니한게 아마 아이들도 친자확인 한번 돌려야 될 정도로

동탄에 불륜 존나 많음 ㅋㅋ

경상도
쌍도, 운전, 허세, 여혐,

망나니

저 좆같은 팔자걸음+거만한 표정 = 개쌍도.수도권지역 애들이 개쌍도

남자들 유난히 역겨워하는데

서울특별시
똥서울, 수저, 인프라,

인서울, 부심

우리는 무슨 아파트 이러면서 거들먹 거리는 똥서울 문화를 봐라 갓

본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ㅋㅋ

인천광역시
범죄, 마계인천, 이재명,

쓰레기, 호구

인천사람들 수준 알자나요.... 범죄의도시.... 대한민국중 가장~ 중국과

비슷한 지역 시민들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ㅋㅋ

전라도
홍어, 조국, 민주당, 짱

깨, 빨갱이

홍어 짱깨 특 ㅋㅋ혼자 있을땐 아닌척 조용히 지냄그러다가 지들 무

리 만나면 어깨에 힘 겁나 드감그리고 어딜가나 항상 지들끼리 몰려

다님

제주도
섬라도, 육지, 관광, 이

기심, 범죄

…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은 무조건 호구 취급하고 어떻게든

돈빼먹을 생각만한다 자기들 끼리는 육짓놈들 육짓것들 이라고 부른

데

충청도
멍청도, 홍어, 선동, 버

스, 뒷끝

존라도년들은 언제든지 통수칠수있어서 대비가되는데 멍청도새기들

은 속이 검애서 대가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사는지 모르지

지역 일반
도시, 시골, 귀농, 텃세,

틀딱

시골 마을에 가면 틀딱들 뒷마당 구석에 저런거 심어놓고 아편 피는

놈들 생각보다 많음 물론 7080넘은 노친네들이라 경찰에서 와서 다

뽑아가고 그만임 …

대학
지잡, sky, 문과, 교수,

학벌

저런 돌빡대가리로 뭘 한다고 ㅋㅋ 심지어 이름도 처음 들어본 지잡

대 나와서 분명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내놓으라 지랄할듯. 어우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왠수다 왠수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남성
한남, 자적자, 상폐, 군

무새, 찌질

일단은 한남증후군이라고 써야겠노. 특징은 … 군무새 더치페이를 외

치며 자기애가 넘쳐 타인에게 추고가 크다 잘생겼다 멋있다라는것을

강요하고 … 몰카를 야동으로 소비하며 김치녀라는 말을 달고 살며

…

여성
한녀, 페미, 내로남불,

망상, 불편러

10대에는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온갖 피해 끼치는 빠순이 20대에는

순진한 남자 후려쳐가며 기생하는 된장 김치녀 30대에는 결혼(집도

남자가 함) 후 … 바가지 긁는 노양심녀 으아~ 나도 다음생에는 한녀

로 태어나고 싶다 !

가족
앱충, 맘충, 등쌀, 민폐,

딸년

지 잘못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상대방 탓만하네 ㅋㅋ 저런 애들이

나중에 애낳으면 맘충으로 진화(aka 퇴화) …

부유층
부자, 돈, 허영, 선민의

식, 사치

근데 부자들은 정경유착해서 안내지않나? 코로나지원금 때 보니까

회사다니는 중산층은 못받고 세금삥땅치는 찐부자들은 받던데 ㅋㅋ

빈곤층
가난, 거지, 지능, 싸구

려, 추접

거지한테 물어봐라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일 안하고 여기서 거지짓

하냐고 … 일자체가 하기 싫은거임 밥이야 공짜밥 주고 술은 거렁뱅

이짓해서 벌고 담배는 주워서…
낙태 살인, 정신병, 페미, 성 뻔히 지 자신만 좆되는건데 피임 안하고 하는건 떡치는맛에 정신못

역차별, 푼돈 떨어질때는 남탓? 인생 참 허접하게도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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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터넷 사이트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폭행, 여험
차리고 임신하는거지 병신년들.. 저렇게 낙태경험 있는년이 많은건

심하네

불법 거래
성매매, 사기, 도박, 창

놈, 창녀
성매매 안하는 남자들 혼전순결주의자나 모솔아다다.

연애/결혼
불륜, 집, 여사친, 남사

친, 스펙

이러니까 간통죄 부활시켜야하는거다. … 깜방은 안 간다고 생각하니

개판이잖아 부부중 절반이 이혼한다는디 그중에 불륜이혼이 차지하

는 비중이 얼마나되까? ㅋㅋ

외모/패션
등산복, 성형, 아이돌,

문신, 명품

근데 어디 식당 알바 중에 등산복 입고 오는 손님들 있는 곳이면 걸

러라 인간의 추악함을 느낄 수 있는 알바니까

자산
코인, 뇌피셜, 상폐남,

역차별, 푼돈

코인충들 가격올라갈때는 코인안하는사람을 바보멍청이 취급하더니

떨어질때는 남탓? 인생 참 허접하게도 사네

장애
자폐, 휠체어, 지능, 전

장연, 우영우

장애인들은 첨부터 잘해줄려고 하지마라 특히 지적장애 자폐증 이새

끼들은 존나 패야한다 … 잘해주면은 어느순간붙처 개들 밑에 취급

받음

해외여행/

거주

워홀, 호주, 성매매, 동

거, 동남아

맞노 나도 워홀 오기 전 주변에 사무직으로 일하는 워홀러들만 있어

서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와보니 진짜 인생 나락인 새끼들만 한가득

이노.

흡연
민폐, 내로남불, 냄새,

중독, 꼴초

담배피는 애들 9할 이상이 이성이 한번이라도 멋있다고 봐줄까봐 피

우는거임 ㅇㅇ가끔가다 자기는 중독돼서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개구라일 확률 99%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남성 위주

커뮤니티

친일, 일베충, 여혐, 열

등감, 방구석

이래서 일베,디씨 친일세력들도 친일부역범죄자랑 동급취급해서 토벌

숙청해야된다는건데. 이것들을 확실히 보수에서 싹을잘라버려야 한국

이 잘풀림 …

여성 위주

커뮤니티

페미, 피해망상, 열등감,

쿵쾅, 남혐

ㅋㅋㅋ 열등감 좆되네 가봤자 자기들한테는 경멸하는 눈 쏟아질거

아니까 어떻게든 여론 만드려고 ㅋㅋ 근데 동조하는 건 같은 열등감

으로 똘똘 뭉친 좆페미년들 뿐 ㅋㅋ 

노년층
틀니, 틀딱, 쉰내, 꼰대,

할배

틀딱들 한자부심 개역겹네 이러니까 국민 반이 중국몽하지 어차피

세대교체되면서 점점 더 필요없어지니까 너네까지 많이 쓰세요

중장년층
스윗, 성범죄, 좆팔육

꿘충, 남페미

40대50대60대 남자들이 제일 씨발새끼들임어머니세대들 성차별해놓

고 이제와서 스윗한남 행세하고40대50대 남자들은 싹다 민주당 지지

자들임

개인방송
유튜버, 이슈, 조작, 여

캠, 팬페이지

데이터 짜깁기 지리네 식량위기 지구 온난화 이딴거 그냥 다 개소리

일뿐 이슈거리 만들어서 돈벌 잔머리만 굴리는 사기꾼 사이버렉카

좆튜버 새끼들 망상

불법 촬영/

음란물

한남, 음침, 도촬, 변태,

여혐

지하철이나 플랫폼에서 도촬하고 다니는 놈 많더라 … 그런놈들 옆

에 남친있는 여자는 안건드리고 혼자있는 여자한테 저러더라 찌질한

놈

성소수자
정신병, 똥꼬충, 게이,

레즈, 에이즈

동성애는 확실히 정신병이 맞음 진짜 토나올것 같더라 혐오하지말라

고 하는데 그럼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지마라

스마트폰
앱등이, 틀럭시, 폰팔이,

부심, 감성

애플이 폴드폰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변명을 대신 해주는 앱

등이 보면 기가 막히더만 … 잘한건 잘한거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걸 또 찬양할려고 …
온라인

게임

중독, 반중롤깨, 백수,

씹덕, 도박

국뽕에 빠질만한 K-게임을 만들어보던가 ㅋㅋㅋ 똑같은 도박이나 내

고있으니 짱깨겜이던 좆본겜이던 다 넘어가는거 아니냐
외모/패션 등산복, 성형, 아이돌, 근데 어디 식당 알바 중에 등산복 입고 오는 손님들 있는 곳이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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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령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표 10] 정치이념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문신, 명품 러라 인간의 추악함을 느낄 수 있는 알바니까

장애
자폐, 휠체어, 지능, 전

장연, 우영우

장애인들은 첨부터 잘해줄려고 하지마라 특히 지적장애 자폐증 이새

끼들은 존나 패야한다 … 잘해주면은 어느순간붙처 개들 밑에 취급

받음

전염병
백신, 짱개, 성병, 코로

나, 부작용

내 지인중에 나보고 백신 안맞는다고 쫄보 겁쟁이라고 비아냥 되는

데 ㅋㅋ백신 맞은새끼들은 지들이 코로나에 쫄아서 맞은건 생각 안

하더라 ㅋㅋ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노년층
틀니, 틀딱, 쉰내, 꼰대,

할배

틀딱들 한자부심 개역겹네 이러니까 국민 반이 중국몽하지 어차피

세대교체되면서 점점 더 필요없어지니까 너네까지 많이 쓰세요

중장년층
스윗, 성범죄, 좆팔육,

꿘충, 남페미

40대50대60대 남자들이 제일 씨발새끼들임어머니세대들 성차별해놓

고 이제와서 스윗한남 행세하고40대50대 남자들은 싹다 민주당 지지

자들임

청년층
백수, 남탓, 마인드,

범죄, 취업

지들이 자기돈 쓰겠다는데 왜 배아퍼하노..?? 203040 절반이 무직백

수라 결혼못하고 상대적 박탈감 느껴서 그런가?

청소년층
급식, 틱톡, 수준, 최악,

중2병

정말로 요즘 급식 말 개험함.... 나도 길 걷다가 급식들이 자기 엄마

나 아빠한테 ~새끼라고 부르는거 볼때마다 되게 깜짝 놀라게 되더라

유소년층
잼민, 초딩, 부모, 애새

끼, 교육

자기가 뭔 짓을 해도 부모가 카바쳐주고 법이 지켜주는 상황이니 애

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 소리도 못치고 체벌도 못하는 교사는 잼민이

들의 노리개야. …

보수/우파
매국, 친일, 국짐, 개준

스기, 틀딱

보수충 기본 패시브아니냐 놀랍지도 않다. 인사 후보자 중엔 아예 대

놓고 친일매국노도 뽑았던데ㅋㅋㅋ

남성
한남, 자적자, 상폐, 군

무새, 찌질

일단은 한남증후군이라고 써야겠노. 특징은 … 군무새 더치페이를 외

치며 자기애가 넘쳐 타인에게 추고가 크다 잘생겼다 멋있다라는것을

강요하고 … 몰카를 야동으로 소비하며 김치녀라는 말을 달고 살며

…

여성
한녀, 페미, 내로남불,

망상, 불편러

10대에는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온갖 피해 끼치는 빠순이 20대에는

순진한 남자 후려쳐가며 기생하는 된장 김치녀 30대에는 결혼(집도

남자가 함) 후 … 바가지 긁는 노양심녀 으아~ 나도 다음생에는 한녀

로 태어나고 싶다 !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보수/우파
매국, 친일, 국짐, 개준

스기, 틀딱

보수충 기본 패시브아니냐 놀랍지도 않다. 인사 후보자 중엔 아예 대

놓고 친일매국노도 뽑았던데ㅋㅋㅋ

진보/좌파
종북, 간첩, 만져당, 찢

빠들, 운동권

그건 바로 성범죄당 타이틀 뺐길까 두려워서지. 더만져당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타이틀인데, 이씨한테 뺐길까 걱정인거지…

대통령
윤무당, 문재앙, 대깨,

개돼지, 헬조선

문재앙 거치면서사회주의하려고 몸을 비틀고 난리치는 덕에 다른 국

가들 다 용이 되었는데 한국 혼자 이무기임 // 나라 말아먹고있는 윤

무당새기가 가장 문제임ㅋㅋㅋ 사이비종교단체 수준ㅋㅋ

운동/집회
민폐, 민주화, 선동, 촛

불, 떼법

여러번 얘기했지만 시위하는 사람들은 두개의 부류임먹고살만한거나

굶어죽기직전이라 어떻게 죽던 상관없거나 비건은 먹고살만하니까

병신같은 시위하는거임장애인도 똑같음 먹고살만하니까 시위하는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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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엔터테인먼트 산업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표 12] 종교/사상 대범주 내 소범주별 키워드와 예시문장

독일
나치, 히틀러, 말살, 유

대인, 전범

나치들 근본이 어디가겠노 ㅋㅋ 미국이랑 유럽연합한테 쳐맞고 눈치

보면서 본성 숨기는거지 저색히들 또 힘생기면 똑같이 할놈들임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애니메이션

/만화

씹덕, 애니, 일뽕, 돼지,

표절

제발 친구 없는새끼 비쥬얼부터 씹덕인새끼들은 행사라고 어디 가지

마라; 개역겨우니까갈거면 사람꼴좀 하고 다녀 살좀 빼고

언론/

방송업

스윗, 성범죄, 좆팔육,

민주당, 남페미

40대50대60대 남자들이 제일 씨발새끼들임어머니세대들 성차별해놓

고 이제와서 스윗한남 행세하고40대50대 남자들은 싹다 민주당 지지

자들임

연예계
남돌, 방송, 표절, 사생

팬, 퇴물

정치판다음으로 더러운게 연예계라 알고잇긴햇지만 방송이라는 포장

을 벗겨내니 생각보다 더 인간성이들어나는구나ㅋㅋ … 딴따라들끼

리 모아서 포장하면서방송해라

영화계
감독, 영화평론가, 국뽕,

할리우드, 별점

감독 재능없는게 예술한답시고 꼴값을 떨어놨네 … 지능낮고 수준

낮은 것들이 연대의식을 느끼며 추앙해대니 자기가 소외받는 참예술

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것 …

예술계
재능, 자기, 정신병, 현

대미술, 쓰레기

어제인가 뉴스 하나 떴던데. 펜션에 설사똥 싸지르고 간 커플. 이것

도 현대미술적으로 보면 예술이라 주장할 수 있음. 대장에서 밀어내

는 압력과 항문 주름에 따라
온라인

게임

중독, 반중롤깨, 백수,

씹덕, 도박

국뽕에 빠질만한 K-게임을 만들어보던가 ㅋㅋㅋ 똑같은 도박이나 내

고있으니 짱깨겜이던 좆본겜이던 다 넘어가는거 아니냐

스마트폰
앱등이, 틀럭시, 폰팔이,

부심, 감성

애플이 폴드폰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변명을 대신 해주는 앱

등이 보면 기가 막히더만 ㅋㅋ참 대단한 새끼들이라 생각함 잘한건

잘한거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걸 또 찬양할려고 하는거보

고 ㅋㅋ

소범주 키워드 예시문장

개신교
개독, 광신도, 십일조,

성범죄, 지옥

전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공감능력이 없는 잠

재적 사이코패쓰들이라 생각하네요.

불교
땡중, 중놈, 세속, 고기,

비구니

불교는 지옥에서 참회하라는 게 아니라 땡중한테 돈내라는 거라니까

면죄부랑 똑같음. … 중놈욕하면 지옥의 야차들이 입에 쇳물 붙는다

고 협박함
사이비

종교

교주, 광신도, 신천지,

사기, 정치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사이비 교주들은 희안하게 까만 눈동공이 엄청

커요; 신천지 그 할배도 그렇고... 악마같이;

이슬람교
개슬람, 테러, 난민, 가

난, 여성
아 이게 테러집단이지. 종교냐? 진심 인류애 바닥을 친다.

천주교
개톨릭, 신부, 수녀, 성

범죄, 교황

카톨릭 신부 정말 털어야함 정말 지저분한건 그쪽임 목사 싸대기백

번은 칠정도임
애국/

국수주의

국뽕, 센뽕, 매국, 망상,

저능

국뽕과 민족주의는 그냥 죄악 그 자체임. 얘들은 자기가 애국자인 줄

앎. 누구보다도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들인데..

국제결혼
혼혈, 매매혼, 재산, 똥

남아, 한남

이건 잘하는거임 국제결혼해서 잘사는건 일부분 거의다 결혼해서 좀

살다 재산처분해서 튀거나 이혼해서 지들나라 애인데려와서 삼

운동/집회
민폐, 민주화, 선동, 촛

불, 떼법

여러번 얘기했지만 시위하는 사람들은 두개의 부류임먹고살만한거나

굶어죽기직전이라 어떻게 죽던 상관없거나 비건은 먹고살만하니까

병신같은 시위하는거임장애인도 똑같음 먹고살만하니까 시위하는거

지 …
인권 범죄자, 인권위, 사형, 진짜 이 나라는 인권팔이놈들부터 정리해야함 진짜 범죄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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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형량
그 가족들은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 지 봐야함. 아마 피

토하고 쓰러지실거다.

자산
코인, 뇌피셜, 상폐남,

역차별, 푼돈

코인충들 가격올라갈때는 코인안하는사람을 바보멍청이 취급하더니

떨어질때는 남탓? 인생 참 허접하게도 사네

환경보호
민폐, 세금, 사기, 온난

화, 좌빨

사실 지금도 환경단체라고 하면 무슨 탄소배출로 돈 벌려는 사기집

단 취급에다 온난화는 원래 주기적으로 오는 간빙기라면서 음모론

믿는 사람도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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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2: 고정관념 범주의 특성

5.1. 고정관념 대범주 간 유사도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통한 클러스터링 결과,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고정관념 범주가 단독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하나

이상의 고정관념 범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클러스터링 결과에서는 사회적으로 함께 언급되는 범주에 대해서만 간략

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범주 간 구체적인 유사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에 고정관념 범주 간 코사인 유사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8] 10개(기타 범주 제외)의 고정관념 범주 간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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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을 보면, 대부분의 범주들이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먼저, 국제

사회와 종교/사상, 국제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사도가 상당히 높

았다. 국제사회와 종교/사상은 종교에 대한 소범주가 중복된 영향으로

보이며, 종교가 국제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높은 유사도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

츠의 활발한 국가 간 교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을 통해 해외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쉽게 소비하는 사회적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와 인터넷 사이트의 유사도

역시 높았다. 이는 두 범주 간 중복되는 소범주의 영향도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출되는 다양한 혐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남성 위

주 커뮤니티와 여성 위주 커뮤니티의 주된 내용은 상대 성별에 대한 이

유 없는 혐오발언이다. 심지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성별

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이 대인관게

와 인터넷 사이트의 높은 유사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과 정치이념도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지역 간

정치성향의 차이를 반영한다. 반면, 유사도가 낮은 범주들을 새롭게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범주들이 사회적으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인관계와 지역의 유사도는 0.49로 낮은

편이었는데, 실제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떠올리면 그들의 정치성향을 떠

올리긴 쉽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출신인 사람들의 외모나 결혼 여부를

떠올리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5.2. 고정관념 범주의 조합

앞서 분석을 위해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둘 이상

의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

으며, 이에 클러스터링 결과 속할 확률이 0.3이상인 클러스터에 모두 배

정하여 고정관념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2에서는 둘 이상의 클러스

터에 배정된 고정관념 대상 응답들을 살펴보고, 어떤 범주의 고정관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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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 성별과 연령은 해당 범

주들끼리 조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범주들과도 조합되는 모습

을 보였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모든 범주들과 조합되어 성별에 따라 분

리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자축구선수, 여자배구선수, 남성고

졸, 여성고졸, 성매매남성, 성매매여성 등이 있었다. 또 주목할만한 조합

으로는 정치이념(진보/좌파, 보수/우파)과 산업/직업(언론/방송업)이 있

다. 언론/방송의 특성상 특정 정치색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유튜브

가 정치적 이념을 설파하고 대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최근의 사

회적 분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정훈, 2021).

5.3.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

고정관념 그 자체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 문장을 기계를 통해 포착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보니,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고정관념, 즉

편견과 혐오표현을 위주로 다루어왔다. 이에 연구 2에서는 감정분석을

통해 고정관념이 포함된 문장을 긍정문장과 부정문장으로 분류하여, 부

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정분석을 위해 한국어 온라인 댓글 감정 데이터셋 KOTE를 사용하

였다. KOTE 문장의 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사이트로, 본 연구에

서 수집한 문장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데이터이다. 또한 KOTE는 44

개의 정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 데이터셋에 비해 정교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부정 분류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44개의 정서를 긍정·중립·부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혜진과

김영근(2020)이 한국어 정서표현을 위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를 참고하였

다. 통합 결과는 [표 13]과 같으며, 긍정과 중립으로 분류된 문장을 부정

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분류하였다.



- 47 -

[표 13] KOTE의 44개 정서 통합

감정분석 결과, 각 범주별 부정적인 문장과 부정적이지 않은 문장의 비

율은 [그림 9]와 같다. 그러나 부정적이지 않은 문장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았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분류되지 못한 문장들이 대부분이었다. 분류

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정관념 대상을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 사용

된 문장이 기쁨이나 즐거움 등의 긍정 정서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부정적이지 않

은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소수의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

념 문장을 포착하였으며, [표 14]은 그러한 문장의 예시이다.

[그림 9] 고정관념 대상 범주별 부정적 문장과 부정적이지 않은 문장

감정 KOTE

긍정
환영/호의, 감동/감탄, 고마움, 존경, 뿌듯함, 편안/쾌적, 아껴주는,

즐거움/신남, 흐뭇함, 행복, 기쁨, 안심/신뢰
중립 기대감, 신기함/관심, 없음, 깨달음, 경악, 재미없음, 놀람

부정

불평/불만, 지긋지긋, 슬픔, 화남/분노, 우쭐댐/무시함, 안타까움/실망,

비장함, 의심/불신, 부끄러움, 공포/무서움, 절망, 한심함,

역겨움/징그러움, 짜증, 어이없음, 패배/자기혐오, 귀찮음, 힘듦/지침,

죄책감, 증오/혐오, 당황/난처, 부담/안 내킴, 서러움, 불쌍함/연민,

불안/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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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 예시 문장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 문장 예시

스시녀는 진짜 최고임겸손하고 상냥하며 사소한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해하는게 기본

패시브다일본에서 살면서 깨달은것임한국남+일본녀= 이혼률최저 …
서울대에 어렸을때 저런 천재소리 천재적인 행동해서 주변을 놀라게했던놈들 쌔고

쌨다. 서울대까지 갈것도 없고 여대 고려대만 가도 어렸을대 천재
지잡도 얼굴 이쁘면 최고임
ㅇㄱㄹㅇ 자수성가한 어르신들은 어려울 때는 기억하고 검소함이 몸에 배어잇슴.
충청도는 맥락만 알면 알아채기 쉬운편이고 나름 유쾌한면이 있음.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그러다(까불다가) 한대 맞으면 안아퍼?" 이런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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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범주화하였다.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통한 클러스터링과 BERTopic을 통한 토픽모델링

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11개의 대범주와 99개의 소범주를 규명하였다.

또한 고정관념 범주 사이의 유사도를 통해 범주 간 관계를 확인했으며,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통해 두 개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고정관념 대상

을 확인하여 고정관념 범주의 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된 인

터넷상의 한국어 문장을 심리학 영역에서 활용하였다. 이는 지극히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표출된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또한 고정관념이 시기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면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데이터이다.

둘째, 범주화 과정에서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수집한 고정관념 평정 자

료를 활용하였다. 1750명의 평정자가 참여하였고 한 문장에 4명의 평정

자가 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향과 평정자

의 편향을 모두 최소화하였다. 또한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평정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주관적인 고정관념 판단의 객관성을 향상시켰다.

셋째, 기계학습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료주도적 접근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

정관념 범주를 사전에 설정한 데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로부터

범주를 추출하였다. 가우시안 혼합 모형과 BERTopic을 통해, 11개의 대

범주와 99개의 소범주를 규명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존재하는 고정관념

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의미까

지 반영하여 고정관념 범주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고정관념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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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맥락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의 범주와 차별되는 범주

를 규명하였다. 예컨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틀딱, 꿘충, 급식충, 잼

민이와 같이 연령별로 한번 더 분류하였고,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동물

애호가, 채식주의, 층간소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건/사고 범주에도 분류

할 수 있었으며, 캣맘이나 유튜버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고정관념까지

범주화할 수 있었다.

넷째, 46,315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대규모 한국어 고정관념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는 최근 화두에 있는 AI 공정모델의 개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의 학습데이터에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고정관념

을 포착하고 보정하는 데에 본 연구의 데이터셋이 활용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정적이지 않

은 고정관념 문장을 포착하긴 하였으나, 보다 많은 수의 문장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이지 않으면서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을 기

계로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에 대한 데이터셋도 충분치 않기 때

문에 미세조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부정적이지 않은

고정관념 문장을 직접 생성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책이나 신문

등에서 직접 추출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둘 이상의 범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범주가 만들어지는 경우

를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20대 남성”이라는 대상은

연령 범주 중 청년층 범주와 대인관계 범주 중 남성 범주에 모두 배정되

었다. 해당 단어가 가우시안 혼합 모형의 결과 두 개의 클러스터에 배정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 남성”이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해당 고정관념은 청년층 범주에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남성 범주에도 완벽히 적용되지 못한다. 즉 단순히 청년과 남성의 조합

이 아닌 20대 남성 자체로 새로운 범주인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범주들까지 포착하여 고정관념의 범주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범주에 속한 대상집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사건/사고 범주에 포함된 범죄 관련 범주는 피해자와 가해자

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다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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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이 존재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다른 범죄자들과 유사한 내용

의 고정관념이 적용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어딘가 모자라서 당했

다.”,“용기가 없었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데이터

셋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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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cent escalation of

social conflicts,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the objects of

stereotypes, specifically with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nd

construct an extensive dataset comprising sentences related to each

identified category. The study utilizes online comments collected from

nine online communities (DC Inside, Ilbe, Nate Pann, Theq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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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 Ruliweb, Humor University, Womad, Blind) and four

websites (Youtube, Naver News, Naver Movies, Daum News).

Crowd-sourcing was employed to collect data on the presence of

stereotypes, the objects of stereotypes, and psychological intimacy

associated with the comments. To objectively determine the inclusion

of stereotypes in sentences, the presence of stereotype responses of

four assessors were consolidated by weighting them based on the

psychological intimacy ratings.

In study 1, the objects of stereotype responses were effectively

embedded by fine-tuning the Ko-Sentence-Transformer model using

a subset of the response data. Gaussian Mixture Models and

BERTopic were employed to identify 11 major categories and 99

subcategories. The 11 major categories include Incidents,

Industry/Occupation, International, Region, Interpersonal, Website, Age,

Politics, Entertainment Industry, Belief, and Others. In Study 2, we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es identified in Study 1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mong major categories and examining

potential combinations between them. Additionally, the infrequent

occurrence of non-negative stereotypes is discussed.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lies in utilizing big data from

online comments, which provides insights into the actual behaviors of

individuals, enabling a data-driven structural investigation of

stereotype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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